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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 860원...2.5% 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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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2022년도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PC-OFF제를 올해 상반기 시범운행을 진행하여 오는 7월 25일부터 다음과 같이 전사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. ��○ 대상 : 전체 임직원��○ 시행일정 : � - 2023년 7월 25일(화) 광역본부� - 2023년 7월 27일(목) 사업/지원부서��○ 개선사항� ① 효율적인 근무문화 조성�  - 업무시간 외 PC 사용 차단으로 법정 근로시간 �  내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근무 문화 조성� ② 더 편리해지는 출퇴근 체크�  - PC 화면을 통해 손 쉽게 출퇴근 체크 가능�  (총량 자율 근무자 및 교대 근무자도 가능)� ③ 일한 만큼 빠짐 없는 연장근로 기록관리�  -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�○ 적용 및 시점� - 자동 설치되며 19시 이후부터 프로그램 순차 배포�○ 시스템 관련 ARS 문의 : �  ☎1588-3391( ->2번 -> 1번 )�※제도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사 공지 참고����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, 월급(209시간 기준)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.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(11차 수정안)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.


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,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, 기권이 1표 나왔다.��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,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.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19일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.��이는 올해(시급 9천620원)보다 2.5% 높은 금액 으로,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.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. 결국 노동계 염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.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



PC-OFF제도 전사 시행안내�시행 : 광역본부 2023.7.25~ / 사업·지원부서 2023. 7.27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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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7월 19일(수)








